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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인 여러분 그리고 경향 각지에 계시는 종친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수에는 대동강 물도 풀리듯이 요즘의 남북 관계 또한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듯이 경제도 소

생하길 바라오며, 지난 한해 물심양면으로 보내주신 성

원 잊지 않겠습니다. 

지난 하계수련회와 향사 행사에도 음으로 양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안렴사공파종회 총회에 참석하시어 자

리를 빛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영모재 관리인이 바뀌어 향사에 참

석 하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고 올해 향사에는 잘 준비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묘역관리에도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금년 한해로 문집 발간을 마무리 할 예정이오며 종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보 관계는 인터넷 공개 시 열람하시어 탈. 오자가 있

는지 잘 살펴보시고 연락 주시면 수정하여 훌륭한 대동보가 만들어 지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부탁 드리며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만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건강 하십시오.

2016년 丙申年 正月에 안동김씨 안렴사공파종회 회장  태문 올림

지난 2월 19일(금요일) 오전11시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새마을금고 

4층 대회의실에서 안렴사공파 제26차 정기총회가 100여명의 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주 파종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성원보고 개회선

언 국민의례 인사소개 회장인사 축사 전년도 결산보고 신년도 예산심의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국민의례 후 태문파종회장은 원로 종친을 소개하고

나서 종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종친께 감사한다면서 금년에는 재정자

립에 기여 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하겠으며 지금 추진중인 대동보편찬이 조속

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였고 영만 문영공종회장(파종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종회업무에 진력하는 임원진에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화합하여 종회발전에 노력하자고 하였다. 전년도 결산보고는 

먼저 홍식 감사의 감사보고를 듣고 나서 태완 총무의 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

었으며 결산서상의 계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후 승인하였고 금년도 예

산 또한 총무의 개략보고와 대동보 수익금 전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은후 

원안을 의결하였다. 안건토의에서 제기된 종중소유의 농지에 창고를 건립하

는 건에 대하여 파종회장의 설명이 있은 후 건물신축에 대한 모든사항을 회장

단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기타토의사항으로 묘소관리와 향사에 대하

여 묘소입구부터 묘소에 이르는 길을 다듬어 줄 것과 향사시 식사문제등을 개

선키로 하였다.

•세입 : 234,981,3266원  •세출 : 234,981,326원

회장 김태문

    인사말씀
◆2015년도 결산서

안렴사공파 제 26차 총회 개최

◆2015년도 안렴사공파 결산 및 2016년도 예산요약

구  분  2015년도
  증 감  비  고

  항  목 예산액 결산액

세

입

합   계 54,841,616 50,931,726 -3,909,890

  전년도 이월금 4,038,616 4,038,616

임대수입
창고임대 16,800,000 16,800,000

도조(답) 1,800,000 1,456,000 -344,000

기부금 찬조금 7,000,000 5,830,000 -1,170,000

정기예금 10,000,000 2,000,000 10,000,000

차예금이자
보통예금 3,000,000 12,113 9,113

정기예금 200,000 543,000 343,000

차입금 5,000,000 -5,000,000

수련회비 찬조.회비 0 2,150,000 2,150,000

 잡수입 10,000,000 101,997 -9,092,884

세

출

합   계 54,841,616 45,356,400 -9,485,216

향사비 3,500,000 2,109,000 -1,391,000

회의비 1,900,000 1,886,100 -13,900

사무비

인쇄비 700,000 676,000 -24,000

종회보발간비 2,000,000 2,205,840 205,840

통신비 600,000 615,040 15,040

비품비 90,000 12,000 -78,000

분담금 700,000 700,000

시설비 2,000,000 2,000,000

묘역관리비 1,500,000 1,368,000 -132,000

제세공과금 2,200,000 1,351,580 -848,420

여 비 500,000 479,800 -20,200

제경비

경조비 1,300,000 1,100,000 -200,000

찬조금 1,300,000 1,157,000 -143,000

제향성금 2,000,000 600,000 -1,400,000

제잡비 350,000 244,000 -106,0000

업무추진비 1,000,000 1,235,000 235,000

차입금상환 4,344,000 4,344,000

정기예금 10,000,000 19,104,800 9,104,800

예비비 23,201,616 4,168,240 -19,033,376

구  분  2016년도
  증 감  비  고

  항  목 2015년결산액 2016년예산액

세

입

합   계 50,931,726 234,981,326 184,049,800

  전년도 이월금 4,038,616 5,575,326 1,536,710

임대수입
창고임대 16,800,000 16,800,000

도조(답) 1,456,000 1,600,000 144,000

기부금 찬조금 5,830,000 6,000,000 170,000

정기예금 20,000,000 -20,000,000

예금이자
보통예금 12,113 6,000 -6,113

정기예금 543,000 -543,000

차입금 5,000,000 5,000,000

수련회비 2,150,000 -2,150,000

문영공종회전입금 100,000,000 100,000,000

대동보수익금 100,000,000 100,000,000

잡수입 101,997 -101.997

세

출

합   계 45,356,400 234,981,326 189,624,926

향사비 2,109.000 2,500,000 391,000

회의비 1,886,100 2,000,000 113,900

사무비

인쇄비 676,000 800,000 124,000

종회보발간비 2,205,840 2,500,000 294,160

통신비 615,0040 700,000 84,960

비품비 12,000 2,000,000 1,988,000

분담금 700,000 700,000

시설비 2,000,000 -2,000,000

묘역관리비 1,368,000 2,000,000 622,000

제세공과금 1,351,580 1,500,000 148,420

여 비 479,800 1,000,000 520,000

교통비 사무국장 3,000,000 3,000,000

제경비

경조비 1,100,000 1,500,000 400,000

찬조금 1,157,000 1,500,000 343,000

제향성금 600,000 1,000,000 400,000

제잡비 244,000 500,000 256,000

업무추진비 1,235,000 1,500,000 215,000

차입금상환 4,344,000 5,000,000 656,000

재실수리비 19,104,800 -19,104,800

정기예금 200,000,000 200,000,000 창고신축자금

예비비 4,168,240 5,281,326

謹賀新年

•세입 : 50,931,726원  •세출 : 45,356,400원  •잔액 : 5,575,326원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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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월요일 음 

10월 5일) 오전 11시 안렴사

공묘역에서 세일사(享祀)가 

봉행되었다. 이날 향사는 먼

저 정간공(諱 永煦)에 대한 

향사를 올리고 다음 영삼사

사공(諱 蕆)께 다음으로 파

조이신 안렴사공(諱 士廉)께 향사를 올렸다. 이날 향사에는 익원공파

와 서운관정공파에서도 많은 종인이 참여하여 묘역이 좁아 참제원들

이 편안히 예를 드릴 수 없을 정도 였다. 점심식사후에는 소윤공묘역

인 채경묘원에서 소윤공3형제분(按廉使 侃. 節度史  淛. 少尹公 瀹)과 

知州使公 (諱 遇周)께 향사

를 올렸다. 소윤공 3형제분

을 한번에 예를 올리는 것은 

안렴사공과 절도사공은 절

손이되 었으므로 소윤공 자

손들이 지금까지 봉사(奉祀)

하고 있으며 채경묘원 조성

시에 세분의 묘역을 소윤공과 한곳에 나란히 조성하였고 그후 3형제

분의 향사를 한번에 올리게 된것이다.  이어 현령공(諱 墀)자손들은 

현령공 묘역인근의 군자감정공(諱 公衍) 재실에서 현령공께 향사를 

올리고 이어 군자감정공께 향사를 올렸다.

안렴사공파 세일사 봉행

문단공 우암 김주 선조님 글이 조선일보

(2016,2,17일자)에 실려 있기에 전재합니

다. 선조님의 가계는 안렴사공의 長孫家系

로 소윤공(諱 瀹)- 지주사공(諱 遇周)-판교

공(諱丸)-감찰공(諱宗孫)-군수공(諱 城)-안

원군(諱 公亮)의 3남1녀)중 3남이시며  자

손은 3남(정남,후남,계남)4녀이다. 1512(중

종7년생으로 1531년(중종26년 19세)에 진

사. 1339(중종34년 27세)에 별시문과장하

였으며 호당에 들고 대사헌부제학, 전라.황해감사, 한성좌우윤, 5조

(吏.戶.兵.刑.禮曺)參判을 지냈으며 문장이 뛰어나고 바른말을 했다

고 한다. 북경에 사신으로 가서 종계변무를 해결하신 후 그곳 객관에

서 돌아가셨으며 이를 안타갑게 여긴 명의 황제는 자작나무로된 관과  

예단으로 지폐(紙幣)를 보내 조문하였다.  

조선조정에서는 증 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지경연의금부사 화산군에 

봉했으며  북경으로 부터 운구하여 여주 백양동에 예장으로 모셨다. 

1590년(저선조23년) 광국공신 화산군에 책봉하였다. 1790년(정조14년) 

시호를 문단으로 했다.시법에 따르면 박학문는(博學文能:박학하고 문

장에 능함)을 문(文)이라하고 수례집의(守禮執義:예를지키고 의를 견

지함)를 단(端)이라한다.

조병추달(操柄推達)

1553년 김주(金澍 1512~1563 諡 文端)가 북경에 갔다. 밤중에 “주역‘읽

는 소리가 들려왔다. 깊은 밤 불 밝힌 방 하나가 있었다. 이상한 생각

이 들어 그를 불러 물었다. 그는 절서(浙西)에서 과거시험을 보기 위

해 북경에 온 수험생 이었다. 시험에 낙방하여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연관(燕館)에서 날품을 팔며 다음 과거를 준비한다고 했다.

김주는 그에게 비단을 선물하고 즉석에서 조선 부채에 글을 써서 주

었다.“대나무로 깍은 것은 절개를 취함이요, 종이를 바른것은 깨끗

함을 취해설세. 머리쪽을 묶음은 일이관지(一以貫之) 그 뜻이고, 꼬

리 쪽을 펼치는 건 만수(萬殊) 다름 보임이라. 바람을 일렁이면 더위

를 씻어주고 , 먼지가 자욱할 땐 더러움을 물리치지. 자루를 잡았으니

(操柄) 베품이 내게 있어, 필요할 때 쓴다면 미뤄 달함(推達)문제없다. 

오직 저 만물은 태극을 갖췄으니 한 이치 궁금하여 얻음이 있을진저. 

아! 날품 팔며 오히려 ”주역“ 공부 너끈하니 어이 이 부채로 법도 삼지 

않으리(削以竹, 取基節也. 塗以紙. 取基潔也. 束厥頭 一以貫也. 廣厥

尾. 殊所萬也. 風飄飄. 熱可濯也.塵漠漠.汚可却也. 操者柄. 施在我也. 

用必時. 推達可也.惟萬物. 具太極也.究一理. 爰有得也. 噫!賣免猶足以

作易. 盍於茲扇以爲則)” 부채는 살이 하나로 꿰어져 손잡이가 되고, 

좌르륵 펴면 가지런히 펼쳐진다. 여기서 그는 ‘주역’의 이일만수(理一

萬殊)를 읽었다. 하나의 이치가 만물 속에 저마다의 모습으로 간직되

어 있다. 그러나 조병추달(操柄推達). 즉 자루(柄)를 꽉 잡고서 확장하

여 어디든 이를 수가 있으리라. 그대가 지금은 품을 팔며 고단하나 이

렇듯 공부에 힘쓰니 앞날이 크게 열리리라는 덕담이었다..

10년 뒤인1563년에 김주가 변무사(辨誣使)로 다시 북경에 갔다. 하루

는 한 재상이 숙소로 김주를 찾아왔다. 살펴보니 예전“주역”을 외우던 

그 품팔이꾼 이었다. 김주의 격려에 고무되어 부채를 쥐고 공부해 과

거에 급제해서 예부시랑이 되어 있었다. 그의 주선

으로 종계변무(宗系辨誣)의 해묵은 숙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조병추달! 자루를 꽉 잡고 필요할 때 미루어 쓴다. 

눈 앞의 삶이 고단해도 뜻을 꺾지 않는다.

정민  한양대 교수 . 고전문학 전공

종계변무(宗系辨誣)란

조선태조(이성계)의 아버지는 

이자춘이나 명나라 대명회전

에 고려 말 권신 이임임의 아

들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아니

라 고려의 4왕을 시해하고 왕

이 되었다고 다르게 게재돼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신을 명에보내 교정

하려 노력하였으나 이를 이루

지 못하다 우암 선조께서 사

신으로 가서 해결한 종계 즉 

조선왕조의 혈통 문제로 당대

의 가장 큰 외교문제를 우암

선조께서 해결하신 것 이다.             

                      [제공 김태운] 종계변문사행차도 

문단공(文端公) 선조의 글

구 분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집례 대축 진설

정간공 선회(청주) 각영(서운관정공파) 명식(보령) 영만((진천) 성회(부여) 재성(묘하)

영삼사사공 석한(익원공파종회장) 재두(묘하) 용두(제학공파) 선회(청주) 성회(서울) 재성

안렴사공 용원(덕평) 재명(증평) 태완(김포) 선회 성회(서울) 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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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서원 춘계제향이 2016년 

4월26일(음3월20일)에 봉행

되니 많은 종원의 참석이 있

으시기 바랍니다.

송천서원은 오창읍 양지리에 

있으며 안렴사공을 주벽으로 

15분의 선현이 배향된 충북

지방의 서원입니다.

송천서원 춘계제향 봉행 알림

19) 송천서원에 모셔진 7분의 생몰 시기로 보아 안렴사 김사렴으로부터 오촌 이대건까지 대략 200여년의 차이가 난다.        20) 서원에 모시는 7현을 뜻함.

居然二百年來。有此六七公作。德業之成就雖異。若其道則同歸。
世代之先後或殊。顧其名則共卓。欽風慕義。彌曠久而不衰。揚虔
妥靈。尙遷就而未果。幸今士論之齊發。爰曁朝宰而同聲。輟錢
帛。而輸財遠者近者。鳩木石。而蕫役經之營之。 
어언 이백여 년 사이19)에 이렇듯 훌륭하신 예닐곱 분이 나왔으니, 

덕과 학업이 성취함은 비록 다르지만 그 도는 같은 곳으로 귀결되며, 

세대의 선후는 혹시 다르지만 그 명성을 돌아보면 모두 탁월하다. 풍

모를 공경하고 의모를 그리워함은 시간이 지나도 쇠하지 않아, 경건

함을 드날리며 영령을 기리고자 하는데 오히려 계획대로 되지 못하

였다. 다행이 지금 선비들의 여론이 일제히 일어났으니, 이에 조정의 

관리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돈과 비단의 자금이 떨어지자 원근

에서 재물을 보내와, 나무와 돌을 모으자 서로 다투듯 짓고 세우게 

되었다.

相彼桐峀之右岡。得此松泉之嘉址。龍山背聳。逈接鶩嶺之磨蒼。
虎溪前彎。近挹鵲川之橫素。卜云其吉。明神庶幾來矣。山若增
高。衆甫於焉仰正。 
저 오동(서원 건물)의 오른쪽 언덕을 보라. 여기 송천의 아름다운 땅

을 얻었구나. 용산(송천의 뒷산)이 뒤에 솟아 둘러 있는데 멀리 고개

(鶩嶺)는 하늘과 닿아 있고, 호계(송천의 앞 시내)는 앞으로 구비쳐 까

치내(鵲川)가 둥지로 가로지르는 것을 잡고 있다. 점복에서도 그 길하

다 하니 밝은 신명이 아마도 잘 찾아올 것이요, 산이 더욱 높은 듯하

니 많은 이들이 이에 우러르며 바로하리라.

惟蒸民之好懿德。寔出秉彛。顧鄕社之祭先生。有待今日。聊陳善
頌。助擧脩樑。
오직 뭇 백성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여 떳떳함을 부여 잡은 것이요, 

돌아봄에 향사에서 선생들(7분 배향위)을 제사함도 지금까지 이어왔

구나. 좋은 노래로 즐겁게 들려 주어, 서원건물에 들보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이하 동서남북상하 6구는 들보를 들어 올릴 때 

부르는 일종의 노동요이며, 때문에 동서남북상하의 각 한자 음에 맞

춰 짝수 구절에 같은 운자를 사용한 한시 형식의 운문이다. 예, 東-紅

-中 / 南-巖-衫)

抛樑東。 朝來旭日照窓紅。 遙瞻上黨浮空色。 氣像嚴嚴在此中。
(어영차) 동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아침에 해가 뜨니 창문을 붉게 비추네.

멀리 상당을 바라보니 빈 하늘의 빛깔

엄숙하고 엄숙한 기상이 이 안에 있구나.

抛樑南。 淸江一曲抱臺巖。 詠歸佳興當春暮。 時有和風起翠衫。

(어영차) 남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맑은 강물 한 구비 바위누대를 안고 흐르네.

흥얼거리며 돌아오는 좋은 흥취는 봄날이 좋아

때마침 온화한 바람이 비취 적삼에 살랑거리네.

抛樑西。 重疊山光遠近齊。 想得諸賢聯坐榻。 如聞謦咳共携提。
(어영차) 서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겹겹 쌓인 산빛이 머나 가까우나 같구나.

여러 현자20)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았으니

기침 소리 웃음 소리 함께 들리는 듯...

抛樑北。 芳樹䓗瓏望如織。 日午齋房閱古書。 諸生斂拱勤探賾。
(어영차) 북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좋은 이엉, 나무를 얽은 것이 베짠듯이 보이누나.

날마다 서재에서 고서를 읽노라니

여러 학생들은 공수하고 부지런히 진리를 탐구하네.  

抛樑上。氛靄澄淸天氣朗。肅穆靈儀儼若新。顒然百代恭瞻仰。 

(어영차) 위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아지랑이 깨끗이 개어 천기가 명랑하네.

정숙한 위패 영령의 위의 처음처럼 의젓한데

공손한 자세로 백대까지 우러러 보리라.

抛樑下。 逝水滔滔流不捨。 尙友隆師道所存。 一時共囿崇文化。 

(어영차) 아래쪽 들보를 올려나 보세.

흘러가는 물은 도도히 흐름을 멈추지 않네.

벗을 숭상하고 스승을 높임은 진리를 보존하는 것

모두다 같이 이 공간에서 선현의 문화를 드높이세.

伏願。上樑之後。 棟宇不傾。 淵谷無改。 齊峙並享。可見尊尙之
誠。 日遇月征。寧無作興之效。 腏食不愆於永世。祀事孔明。 絃誦
靡替於方來。儒豊丕變。
들보를 올린 뒤에 기둥과 지붕이 기울지 말기를 엎드려 기원하노라. 

사당을 세워 고갯마루와 나란히 높여 함께 제향을 올리니 선현을 존

중하는 정성을 볼 수 있으며, 날마다 만나고 달마다 가니, 어찌 감흥

하는 효험이 없을손가. 제사 상차림은 영원토록 소홀하지 않으니 제

사 섬김도 크고 분명하며, 공부하는 소리 미래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니 유학의 풍성함이 더욱 진작되리라.

송천서원상량문  전호에 이어서 계속 ●번역 : 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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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의 산증인 호선(好善 1922~ )종친

총회성금
• 300,000: 태문(파종회장)

• 100,000:  영만(문영공종회장). 춘식(수도권종회장). 

찬식(판교공종회장). 태동(덕평종중). 

윤회(감사). 태운(서울). 태선(청주). 태봉(인천). 

신창공종중.사직공종중.

•  50,000:  용주(서울). 명식(서울). 현수(서울). 홍식(감사). 사부(오창). 

의회(진천) 계:1,600,000원

향사성금

정간공향사
• 700,000: 안렴사공파.익원공파.  

• 400,000: 서운관정공파.  

• 300,000: 석한(익원공파종회장)

• 100,000: 翼 문원(서울). 재원(부산). 참의공종중

•  50.000:  翼 재남(화성). 재식(점첨공종회장). 재관(점첨공). 

재영(수원). 중원(대구). 창식(용인). 태신(서울). 좌회(수원). 

성회(부여) 계:2,850,000

안렴사공향사성금

◑ 단체별찬조금

• 100,000:  대종회(봉회). 문영공종회(영묵). 수도권종회(춘식). 

소윤공종회(재윤). 신창공종회(흥회). 덕평종중(태동). 

판교공종회(찬식). 목사공종회(태완). 청주종친회(태길). 

신탄진종회(용주). 좌랑공종회(태영). 

서운관정공파회(재준). 제학공파종회(태옥). 

민숙공종중(태영) 계:1,400,000

◑ 개인별찬조

• 100,000:  영만(명예회장). 태문(파종회장). 석한(익원공파종회장). 

태운(서울). 태준(부회장 청주). 재명(부회장.증평). 

춘식(수도권회장). 신회(청주). 성회(보령). 선회(서령공 

서울). 명식(보령). 태봉(인천). 

•  50,000:  현수(서울). 재연(부천). 도회(수원). 사부(양지). 

태범(신창공 서울). 태준(대전 신창공). 일성(진사공 서울). 

경회 (진사공 서울). 남식(사직공 괴산). 영일(청주). 

•  30,000: 용두(제 괴산)

 계:1,730,000

정간공종회 결산 
•전년도 잔액 7,428,515원  •2016향사성금2,850,000원  •향사비용 1,800,000원  •잔액 8,478,515원 

영삼사사공종회 결산

•수입 784,000(도조 도조수입 7마지기x7斗x16,000원)  •지출 재산세 및 하천사용료 404,820  •향사비용 379,180

각종성금내역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가현길 475-47  

호선(好善 1922~ )종친을 찾은 것은 지

난해 12월 5일 오후이다. 종친을 처음 

만난 11월11일 판교공(諱 丸) 세일사 당

시에 만난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종친

은 안동김씨이며 선대부터 향사에 참여

하였다면서도 어느 계파에 속하는지 알

지못하고 있다하여 출생지를 여쭈어본 

결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이라하여 반

탄파 이겠다 하여 족보에서 찾아 알려

드리겠다. 한바 있어 기미보와 무진파보에서 계파를 확인하였기 알려

드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판교공종회 이사회에 온김에 들러 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 종친댁은 양평군소재지에서 홍천쪽으로 가

는 국도에서 벗어나 벗고개천을따라 8키로미터 정도의 외진 산골 실

개천이흐르는 계곡끝의 오목한 골짜기안의 3간 조립주택으로 전형적

인 산간가옥이었다.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여 계곡입구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알아보면 모두 저안으로 들어가란다. 계속 외진 길을 들

어가다 막바지에서 촌 노파로부터 너무 올라왔다면서 다시 내려가다

가 조그마한 다리에

서 오른쪽길을 따라 

가라하여 다리부근의 

길로 오르다 차를 만

나 운전자에게 물어

보니 다음 계곡이라

한다 차를 돌려 내려

오니 그차가 다음계

곡 입구에서 기다리

고 있다 그 계곡인 것

이다 차창으로 크게 감사하다고 인사하며 참으로 푸근한 인심을 느

낄 수 있었다. 계곡 입구에서 100미터 정도에 외딴 가옥이 있어 언덕

을 올라 문을 두드리니 문은 잠겨있지 않은데 사람이 없다. 동행한 명

식이 계곡윗쪽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도 집이 있다하여 다시 삼백 미

터 계곡안으로 올라가니 막다른곳에 2채의 집이 있다. 한채는 조그마

한 조립식 주택으로 계단으로 7~8미터 위에 또한채는 양옥으로 되어 

있고 차가 2대 주차하고 있고 두채 모두 울타리나 담장은 없다. 계단

을 올라가니 상단에 태극기문양을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집 김호선 양

평군 이라 된 문패가 있다. 문을 두두리니 종친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신다. 

종친은 반탄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부모를 따라 홍천으로 이사했단

다.  안렴사공 9세 구서(龜瑞 贈折衝將軍 行 龍驤衛副護軍)의 묘소가 

진천군 초평면 반탄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세거하였던 듯

하며 그곳에서 태어난 것이다. 

종친은 24세 인 1945년 3월 26일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평양소재 44

부대(당시 부대장 김석원)에서 근무하다 해방을 맞았다고 한다. 정부

수립후인 1949년 7월 국군에 입대하였고 6.25사변 발발 시에는 국군7

사단(사단장 유재흥) 소속으로 1950년 7월13(14일의 착오인듯)일 새벽 

3시부터 벌어진 이화령전투에서 적병(팔로군출신자로 구성된 북괴 1

사단)과 백병전에서 상대방 수명을 주먹과 칼로 처결하는 전공을 올

렸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일시 군병원에서 진료후 쾌차하지 못한 상

태로 군위전투에서 대회전을 치럿고 신령전투에서는 14일간 적병과 

대치하면서 낙동강방어선을 지키는데 기여하였으며  덕천전투에서는 

국군2군단(단장 유재흥)소속으로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생환하였다고 

한다. 휴전직후인 1954년7월 하사로 의병전역하였다고 한다 그 연세

에 불구하고 당시의 기억이 또렸하게 말씀하셨다.   

이때의 전공을 군에서 확인 지난해 10월23일 뒤늦게 화랑무공훈장을 

수훈한 것이다.  [제공 김태운]


